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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달 2일 1호기 보잉 787-9 여객기를 도입해 본

격적인 운항 채비를 갖춘 한국의 신생 저비용항공사

(LCC)‘에어프레미아’가 내년 초 인천~LA 노선 취

항을 목표로 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.

최근 LA를 방문한‘에어프레미아’의 심주엽 대표

와 강신철 부사장은“이번 방문의 목적은‘에어프레

미아’에 투자한 미주 한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

고 취항 준비 상황을 설명함과 동시에 항공기 리스 

전문회사인 ALC와 항공기 추가 도입 협상, LA 노선 

취항을 위해 LA국제공항 당국자와의 협의하기 위

한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현재 한국 국토교통부의 운항증명(AOC) 발급 절

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심 대표와 강 부사장은“예정

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오는 8월에 AOC를 발급받아 

9월부터는 방콕, 하노이, 싱가폴 등 동남아 노선에 

우선 취항할 것”이라며“미주 노선 취항을 위해서

는 연방교통부, 항공청, 미국교통안전청으로부터 각

각 운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약 8개월 가

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.”고 말했다. 이에 따라 

‘에어프레미아’의 인천~LA 노선은 이르면 내년 2월

~5월경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.

‘에어프레미아’는 인천~LA 노선에 이어 2025년

까지 뉴욕, 샌호세, 호놀룰루, 밴쿠버등 모두 5개의 

북미 노선을 운행한다는 계획이다. 이를 위해‘에어

프레미아’는 올해 안으로 1호기와 동일 기종의 항

공기 3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매년 2대씩 여객기

를 추가 도입해 총 10대를 운용할 예정이다.

심 대표와 강 부사장은“‘에어프레미아’는 최신 

기종에 업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넉넉한 좌

석 공간을 제공한다. 편안한 각도로 비스듬히 누워 

갈 수 있는 한국의 우등고속 좌석 수준의 프리미엄 

이코노미석을 비즈니스석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

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.”면서“‘에어

프레미아’는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별

해 제공하고 수화물도 수량이 아닌 무게를 적용해 

요금을 부과하며, 탑승 빈도가 높은 고객 우대 등 고

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”

이라고 전했다.

‘에어프레미아’항공기의 총 좌석 수는 309석으로 

이 중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이 56석, 이코노미석이 

253석이다.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의 앞 좌석과의 간

격은 42인치, 이코노미석은 35인치로 전세계 항공

사의 동일 등급 좌석 중 가장 넓다.

심 대표와 강 부사장은“‘에어프레미아’는‘어포

더블 컴포트 프레미엄 서비스(affordable comfort 

premium service)’를 추구한다. 저렴한 가격과 편

안한 좌석을 제공해 고객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

여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.”라

며“‘에어프레미아’가 태동하는데 투자자로 참여

한 남가주 한인들도 있다. 그런 만큼 남가주 한인 

사회는 우리‘에어프레미아’에게 더욱 특별하다. 인

천~LA 노선을 취항하는 날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

주시고 향후‘에어프레미아’가 제공하는 특별한 서

비스도 누리기 바란다.”고 전했다.

한편‘에어프레미아’는 최근 국제항공운송협회

(IATA. 항공사들의 민간협의체)로부터 2-Letter 

Code와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. 유엔 산하의 전

문기구)로부터 3-Letter Code를 배정 받았다. 

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IATA에서 부여 받은 2자

리 코드(2-Letter Code)와 항공권 발권을 위한 3

자리 숫자(Numeric Code, Ticketing Code), 그리고 

ICAO에서 부여 받은 3자리코드(3-Letter Code)를 

가지고 있다. 2자리 코드는 주로 항공권 예약과 비행

편명, 스케줄 작성, 전산 처리 등 항공사 업무의 거의 

대부분의 분야에서 사용되며 항공권에도 이 2자리 

코드가 찍힌다.

‘에어프레미아’가 IATA로부터 배정 받은 2-Let-

ter Code는‘YP’이며‘에어프레미아’는 향후 항공

편명을‘YP101’,‘YP102’등으로 정해 운항에 들어

갈 예정이다. 또 ICAO로부터는‘APZ’라는 3-Let-

ter Code를 배정 받았다.

참고로 대한항공의 2-Letter Code와 3-Letter 

Code는 각각 KE, KAL이며 아시아나항공은 OZ, 

AAR이다.

▲ 에어프레미아 심주엽 대표(왼쪽)와 강신철 부사장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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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어프레미아 “내년 초 인천 ~ LA 노선 취항 목표“


